
한국타이어, 부타디엔 폭락 “쾌재”
신한금융투자, 2/4분기 영업이익률 15.4% 예상 … 수익성 개선 호재로

한국타이어가 수익성 개선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했다.

신한금융투자는 5월2일 한국타이어가 1/4분기에 분기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2/4분기에도 이

익흐름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최중혁 연구원은 “최근 원자재 가격 흐름은 타이어 생산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”이라며 한국타이어

의 2/4분기 영업이익률이 15.4%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.

신한금융투자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6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.

신영증권도 한국타이어가 2/4분기에 한층 더 개선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를 6만원으로

올려 제시했다.

이형실 연구원은 “최근 합성고무의 원료인 부타디엔(Butadiene) 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 수익성 개선이

전망된다”고 주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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